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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무역 불균형 해소 명목으로 對中 무역제재 강화

  ㅇ 미국과 중국이 상호 민감품목을 중심으로 보복 조치를 시행하거나 예고

  ㅇ 미국이 先 조치 발표 이후 중국의 後 대응 조치 구도 양상

□ (美측 조치) 국가안보를 이유로 철강·알루미늄에 관세부과(232조) 및 중국의
지재권 관련 불공정 무역에 대한 관세 부과(301조) 등 다양한 조치 적용

□ (中측 조치) 미국의 관세 부과에 보복 관세부과 대응, 美 통상법 301조
관세부과 조치에 대해 WTO 제소, 미국기업의 활동 제재 조치

□ 각국은 美中 통상분쟁 장기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자구책 마련 중

  ㅇ (일본)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나 아직 정책적 움직임은 없음
  ㅇ (인도) 중국 대체 투자처로 단기 반사이익 기대
  ㅇ (ASEAN) 미국·중국과 모두 글로벌 밸류체인(GVC)을 구축하고 있어

교역 영향 예상

  ㅇ (EU) 미국에 대해서는 통상마찰 해소 노력을, 중국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 기피 기조를 보이며 중장기적 대응책 마련

□ 美中 양측은 강경태도 고수 입장으로 당분간 공방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
되며, 장기화에 대비한 각국 기업들의 대응책 마련 움직임이 본격화 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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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최근 미-중 통상분쟁 현황 

1  개요

□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對中 무역제재 강화 기조 
ㅇ 무역 불균형 해소 명목으로 對中제재 집중

- 미국의 총 적자 7,962억 달러 중 3,752억 달러가 對中 적자로 47.1% 차지
* ’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래, 미국의 對中 적자는 20%대→40%대로 지속적 증가

ㅇ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윌버 로스 상무장관, 피터 나바로
무역 및 제조업 정책국장 등 對中 무역 강경파 중심의 인선
*로버트라이트하이저 : 레이건행정부당시일본산철강·반도체등에수퍼 301조로대응
*피터나바로 : 중국경제패권주의로전세계가피해를입고있다는反중국매파경제학자

ㅇ 행정부 직권으로 조치를 발동함으로써 신속하고 강력한 제재효과

< 미국의 적자 상위 국가 (1위-5위) > (단위 : 백만 달러)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총 적자 727,765 729,611 688,004 721,744 737,066 735,462 796,172
1위 중국 295,392 315,095 318,417 342,633 365,695 347,038 375,228
비중 40.6 43.2 46.3 47.5 49.6 47.2 47.1
적자증감률 8.2 6.7 1.1 7.6 6.7 -5.1 8.1
2위 멕시코 64,805 61,639 54,303 53,831 58,364 63,192 71,057
비중 8.9 8.4 7.9 7.5 7.9 8.6 8.9
적자증감률 -2.3 -4.9 -11.9 -0.9 8.4 8.3 12.4
3위 일본 63,242 76,437 73,389 66,975 68,648 68,938 68,848
비중 8.7 10.5 10.7 9.3 9.3 9.4 8.6
적자증감률 5.3 20.9 -4.0 -8.7 2.5 0.4 -0.1
4위 독일 49,541 59,911 67,202 73,738 74,193 64,865 64,252
비중 6.8 8.2 9.8 10.2 10.1 8.8 8.1
적자증감률 44.5 20.9 12.2 9.7 0.6 -12.6 -0.9
5위 베트남 13,178 15,642 19,636 24,859 30,921 31,958 38,320
비중 1.8 2.1 2.9 3.4 4.2 4.3 4.8
적자증감률 18.1 18.7 25.5 26.6 24.4 3.4 19.9
자료 : 美상무부, ’17년말 기준

< 중국의 WTO 가입 이후, 미국의 對中적자 비중(%) >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20.2 21.9 23.1 24.8 26.3 28.4 32.4 33.3 45.3 43.0 40.6 43.2 46.3 47.5 49.6 47.2 47.1
자료 : 美상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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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일지

‘17. 3월
․美 무역구제조치(반덤핑/상계관세) 집행 강화 착수
․美 무역적자 원인규명 조사 착수(주요 교역국 대상)

․美 USTR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공개

4월
․美中 정상회담 개최
․美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간(중국, 한국 등 관찰대상국 지정)

․美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조사개시
5월 ․美 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6월 ․美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8월 ․美 지재권 침해 위반사유로 對중국 301조 조사개시
10월 ․美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간(중국, 한국 등 관찰대상국 지정)

‘18. 1월 ․美 태양광, 세탁기 세이프가드 발동

3월
․美 무역확장법 232조 발동(철강·알루미늄에 관세부과)

․美 對中 301조 발동(지재권 침해사유로 對중국 수입품에 대한

보복 관세부과, 시행은 60일 유예)

4월

․美 통상법 301조 발동 관련 1,333개 관세부과 품목 목록 발표(4.2)

․中 對美 수입 128개 품목(1차)에 보복 관세부과(4.3)

․中 對美 수입 106개 품목(2차)에 보복 관세부과 계획 발표(4.4)

․美재무부 환율보고서 발간(중국, 한국 등 관찰대상국 지정)

5월

․美中 1차 협상 개최(5.3)

․美中 2차 협상 개최, 통상분쟁 타결 발표(5.19)

․中 對美 무역흑자 축소 및 지재권 보호법 개정 합의
․美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부품 조사개시(5.23)

․美 對中 고율관세 25% 그대로 부과키로 입장 번복(5.29)

6월

․美中 3차 협상 개최, 공동성명 채택 없이 결렬(6.2-3)

․美 로봇, 항공 전공 中유학생의 비자 기간 1년으로 제한(6.11)

․美 對中 관세부과 품목 발표(6.15)(1차: 340억 달러, 2차: 160억 달러)

․中 對美 관세부과 품목 발표(6.16)(1차: 340억 달러, 2차: 160억 달러)

․美 대미외국인투자승인위원회(CFIUS) 심사기능 강화 조치 발표(6.27)

․中 외상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 발표(6.28)

7월

․美 對中 340억 달러 규모 품목 (1차) 관세부과 시행(7.6)

․美 1차 관세부과 대상품목 한시적 면제 선정 절차 발표(7.9)

․美 對中 2,000억 달러 규모 관세부과 품목 발표(7.10)

․中 외상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 시행 예정(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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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對中 무역제재 

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철강․알루미늄에 관세(무역확장법 232조)

□ 철강(25%), 알루미늄(10%)에 대해 일괄 관세부과(’18.3월)

ㅇ 중국 제품이 미국으로 수입되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사유

ㅇ 4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대상

< 면제국 현황 및 내용 >
면제국 내용
한국 ․철강 영구면제(70% 쿼터), 알루미늄 비면제

아르헨티나 ․철강 영구면제(135% 쿼터), 알루미늄 영구면제(100% 쿼터)
브라질 ․철강 영구면제(완제품 70%, 반제품 100%), 알루미늄 비면제
호주 ․철강 영구면제, 알루미늄 영구면제

ㅇ 중국의 공급과잉 관련 산업을 견제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는 평가

ㅇ 조선, 항공기, 반도체로 확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윌버 로스 美 상무장관, 철강·알루미늄·자동차·조선·항공기·반도체는 미국의 6대

핵심 산업이며, 동 산업 보호를 위해 232조 적용 가능

나. 중국의 지재권 관련 불공정 무역에 대한 관세(통상법 301조)

□ 중국의 지재권 불법행위를 사유로 對中 수입에 제재조치(‘18.3월)

ㅇ (사유) ①기술이전 요구 정책, ②헐값 라이센스 요구, ③비경제적

수단을 통한 미국 기술접근과 매입, ④사이버 보안 위배 등

ㅇ (조치) 보복 관세부과, 중국의 對美 투자 및 기업활동 제한 조치,

WTO 제소 등을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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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對中 보복 관세부과

’18.4.2 5.29 6.15 7.6 7.10

관세부과 발표

-500억 달러

-1,333개 품목

-25% 일괄 관세

발표 원안대로

관세부과 선언

관세부과 최종 조치 발표

-500억 달러(340억/160억)

-1,102개 품목(818개/284개)

-25% 일괄 관세

관세부과 시행

-340억 달러

-818개 품목

-25% 일괄 관세

추가관세부과발표

-2,000억 달러

-6,031개

-10% 추가 관세

ㅇ 관세부과 방침(안) 발표(500억 달러 규모, 25% 일괄 관세)(4.2)

- 총 1,333개 품목에 대한 관세부과 방침 발표

- 관세 적용 60일간 유예(’18.6월) 후, 협상 진행

ㅇ 양국, 두 차례 협상 후 분쟁 타결 및 번복하였으나, 미국이 對中

고율관세 25% 그대로 부과 선언(5.29)

ㅇ 관세부과 최종 조치 발표(500억 달러 규모, 25% 일괄 관세)(6.15)

- 관세부과 방침(안)에서 발표한 품목을 추가 및 삭제. 특히 소비재를

줄이고 산업재를 늘려 미국 내 물가 상승 및 소비 감소 효과에 대비

- 총 1,102개 품목(對中 수입의 9.5%) 대상

< 미국의 對中 관세부과 최종 조치 (500억 달러) >
美→中 조치 규모 품목 수 세부내용

1차
(7.6 발효)

340억
달러

818개
․자동차, 항공우주, 정보통신, 로봇공학,
신소재 등 中 제조 2025 주력품목 겨냥

2차
(미정)

160억
달러

284개
․전기· 전자, 기계, 철강 등 IT/산업재 중심
․4.2일 발표한 1,333개 품목이 아닌신규품목

- 2차 품목 발효 시기는 미정이나 7월 안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
*USTR 주최로 공청회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관세부과 결정이 발표될 예정

ㅇ 미국, 더 큰 규모(5,000억 달러)의 추가 관세 조치 예고(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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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340억달러관세부과품목對中수입업체대상, 한시적면제선정절차진행(7.9)

- (심사기준) 중국 이외의 국가로부터의 수입대체 가능성, 해당업체·美

경제에미치는경제적영향및타격, 중국제조 2025와의 관련성 등 검토
*수입원이 중국에 한정되어 타국으로부터 조달하기 어려운 품목은 면제

- (절차) 신청 접수(‘18.10.9)→결과 공지 후 의견 수렴(’18.10.30)→연방

관보 게재→게재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 면제
*단, 관세부과일인 7월 6일부터 소급 적용

- 관세부과 품목 적용이 광범위하고 전략이 부재하다는 현지 비판이
높아지는 가운데, 통상 분쟁에 대한 속도조절 차원에서 한시적

면제 품목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평가

*단, USTR은 한정된 품목만 예외로 인정할 것으로 전망(니혼게이자이신문)

ㅇ 추가 관세부과 발표(2,000억 달러 규모, 10% 일괄 추과관세)(7.10)

- 총 6,031개 품목(對中 수입의 39.6%) 대한 관세부과 방침 발표

- 농수산, 화학, 광물, 철강, 섬유원부자재부터전기전자, 소비재까지총망라
*중국제조 2025 타겟팅하여 자동차, 항공, 전기전자, 기계 등 제조업 부품 소재 품목이
대거포함. 희토류, 구리 등 소재품목중에서는반도체제조용제품만특정시켜포함

- 8월 31일까지 공청회, 의견 수렴 과정 거쳐 9월 발효 예정

< 미국의 對中 추가 관세부과 조치 내용 (2,000억 달러) >

규모 품목 수 세부내용

2,000억
달러

6,031개

농수산품 육류, 어류, 낙농품, 채소류, 과일류, 곡물, 곡물조제품등
식료품원료 원당, 주류, 담배 및 원료 등
공업원료 광물, 석유제품, 유기 및 무기화학, 비료, 염료 등
화학제품 유기화합물, 무기화합물, 플라스틱 등
섬유의류 원사, 직물, 카페트 등 (의류제품 제외)
소비재 화장품, 장신구, 가방, 시계, 가구류 등
금속 철강 및 철강제품, 니켈·구리·납·아연 및 그 제품

기계 자동차부품, 항공부품, 농기계 및 부품, 냉장고,
복사기, 건조기, 건설장비, 펌프, 엔진 등

전기전자 진공청소기, 면도기, TV 부품, 일차전지, 변압기 등
광학기기 영사기, 프로젝터, 광학현미경, 회전속도계 등



미-중� 통상분쟁�현황�및�전망

- 6 -

② 중국의 對美 투자제한 조치

ㅇ 대미외국인투자승인위원회(CFIUS)의 심사기능 강화를 통한 투자제한

조치 발표(6.27)

ㅇ 당초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통해 중국의 對美 투자를 제한

하는 강경 방침에서 완화

*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 ’77년 제정된 법으로

국가 총체적 경제 위기라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은 해당 국가와 거래를 차단하고

자산을 압류할 수 있음.

ㅇ 최근 상하원을 통과한 CFIUS 개혁법안이 최종 입법화* 대기 중

*FIRRMA(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① CFIUS 권한 확대, 적대적 M&A 및 핵심기술 유출 방지

② 행정부에 외국인 투자의 국가안보 침해여부 검토권한을 부여

하고, 대통령은 안보위협 소지가 있는 투자거래 취소명령 가능

③ 규제심사 대상에 군 시설 주변 투자, 핵심 기술 및 기간산업

투자, 해외기관의 특수목적 기술획득까지 확대 예정

③ 중국의 지재권 침해 문제를 WTO에 제소(’18.3.23)

ㅇ 중국기업이 특허사용 계약 종료 후에도 무단 사용하여, 미국기업

등 특허보유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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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개별 중국기업에 대한 對美 기업활동 제한 조치

ㅇ (화웨이) 美 의회, 국가 보안을 우려하여 美 기업 AT&T에 대해

화웨이와의 제휴 관계 및 판매 중단을 촉구(‘18.2월)

- 최근 美 의회는 새로운 표준의 스마트폰 메시지 작업을 위한 구글

과의 전략적 제휴 철회를 촉구하기도 함(‘18.6월)

ㅇ (ZTE) 美 상무부, 이란과 북한에 대한 제재 위반을 이유로 미국

기업과 거래 중단 조치(’18.4월)

- 제재 해제를 위한 ZTE의 벌금 완납 등 미국 내 사업 재개(‘18.7월)

ㅇ (차이나모바일) 미국 시장 진출 신청 불허(‘18.7월)

*美 상무부, 중국 정부가 차이나모바일을 이용하여 정보 수집을 할 수 있어

美 시장 진출 신청 거부. 중국 정부가 차이나모바일 지분 전체 소유 중

ㅇ (기타) 중국계 자본이 많이 유입된 브로드컴의 美 퀄컴 인수 및 알리

바바의 금융 자회사 앤트 파이낸셜의 美 머니그램 인수도 불허

⑤ 중국제조 2025 관련 전공 중국 유학생 비자 제한 조치 (’18.6.11)

ㅇ 로봇, 항공, 첨단 제조업 등을 전공하는 중국인 유학생 비자 기한

제한(1년) 및 엄격한 심사 도입
*美 국무부, 전 세계 美 대사관 및 영사관에 동 지침 송부(5.30)

*기존에는 중국인 유학생의 학업 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기간을 보장해왔으며,

졸업 이후 연구기관 등에 취업할 경우 비자를 연장해 주는 편의도 제공

ㅇ 美 상무부 감독 대상 리스트에 오른 기업의 연구원·관리자로 근무

하는 중국인이 비자 발급 받고자 할 경우, 특별 신원조회 절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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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의 對美 무역제재 

□ 對美 보복 관세부과 : 미국이 先 발표 → 중국은 後 동등 규모로 대응

’18.4.2 4.3 6.15 6.16 7.6

中관세부과방침발표

-552억 달러

-234개 품목

-25% 일괄 관세

中관세부과최종조치발표

-500억 달러

-659개 품목

-25% 일괄 관세

中맞대응

선포

美
관세부과 발표
(500억 달러)

美
관세부과최종조치
발표(500억 달러)

美
관세부과
조치발효

ㅇ 관세부과 방침(안) 발표(522억 달러 규모, 25% 일괄 관세)(4.3)

- 총 234개 품목에 대한 관세부과 방침 발표

ㅇ 관세부과 최종 조치 발표(500억 달러 규모, 25% 일괄 관세)(6.16)

* 4.3일 발표한 관세부과 방침에서 발표한 품목을 추가 및 삭제

- 총 659개 품목(對美 수입의 32.3%) 대상

- 1차 관세부과 대상에 포함된 대두의 경우, 미국 대두 수출의 50%

이상이 對中 수출(140억불 규모)

< 중국의 對美 관세부과 조치 (500억 달러) >

中→美 조치 규모 품목 수 세부내용

1차
(7.6 발효)

340억
달러

545개
․대두, 수수, 면화, 완성차(특히 전기차) 등

美 팜벨트, 러스트벨트 주력 품목 겨냥

2차
(미정)

160억
달러

114개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 화공품, 에너지

제품 중심으로 對美 수입비중 높은 순

ㅇ 미국의 對中 관세 발효 시, 중국은 즉시 맞대응 입장 표명(7.6)
*中 상무부, 美 조치는 글로벌 밸류체인(GVC)을 위협하고, 다국적 기업 및 소비자에게

악영향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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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법 301조 관세부과 조치에 대한 WTO 제소

ㅇ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통상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WTO 규범을 위반 한 것이라며 미국을

제소(4.4)

ㅇ 중국은 미국이 발표한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부과 조치에 대해 WTO 추가 제소(7.6)

□ 미국기업 활동 제재

ㅇ (퀄컴) ’16.10월 미국 반도체 회사인 퀄컴은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인

NXP 인수를 발표하였으나, 중국은 올 6월에서야 인수 합병에 승인

- 퀄컴의 NXP 인수를 위해 세계 9개 주요 규제 기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나 중국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함.

- 중국이 승인을 미룬 이유는 퀄컴이 NXP를 인수하면 특정 시장의

지배력이 강화되어 반독점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

*일각에서는 미중 통상분쟁이 심화되는 만큼 중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대한

승인을 미뤄왔다는 분석이 제기

ㅇ (마이크론) ’18.7월 중국 법원은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의 26개

제품의 중국 내 생산·판매 잠정 금지 예비 판정 발표

*미중 통상분쟁이 심화되면서 중국이 반격에 나섰다는 것이 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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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지 및 주요국 반응 

1  미국 

□ (정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무역 불균형 해소, 중국의 부상을 견제

하기 위해 관세 부과 및 투자 제한 등 對中 무역제재 강화

□ (업계) 업계 반대가 확산되고 있으며, 개별 기업 차원에서 분쟁 장기화에

대비한 새로운 글로벌 밸류체인(GVC) 전략 수립 재조정

*중국의트럼프표밭실제적타격및관세부과품목발표로美경제전반부정적영향비판확산

◦ (상공회의소) 反트럼프 통상정책 캠페인 출범 예정이며, 다른 국가

들의 보복 관세부과 시행으로 인한 주별 피해예상액 분석 중

◦ (자동차) 통상분쟁 장기화 및 수입차량에 대한 관세부과 계획 실현 시,

수출 감소, 생산비용 증가, 종업원수 감축, 신규 기술 개발 지연 우려 중

◦ (자동차 부품) 자동차 가격 상승 등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것이며

수출 감소로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 (반도체) 중국정부 육성 산업 중 하나인 반도체를 겨냥하였으나,

중국에서 제조 후 다시 미국으로 수출되는 반도체 산업 타격 예상

◦ (중장비 부품) 중국에서 소싱이 어려워지며, 제3국 소싱국가 모색 중

◦ (대두) 미국산 대두에 25% 관세 부과한 6월부터 미국의 대두 가격이

급락, 중국의 지재권 침해에 관세 아닌 다른 조치 마련을 촉구

◦ (원유) 현재 관세부과 품목은 아니나, 분쟁 확산에 대비하여 인도로

수출 물량을 돌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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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 (정부) 선제조치를 취하지 않음을 강조하면서도 맞대응 중.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 도입 의사 표명

◦ 소수이지만 비관세조치를 통한 보복, 단기 무역전쟁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음.

*희토류 수출금지, 식품안전 강화조치, 국유기업의 미국 전자정보 및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시청각서비스 지재권 잠정적 중단 등 주장

□ (업계) 중국 현지기업 및 진출기업 모두 분쟁 장기화 시 피해 가능하다는

인식 확산

◦ 개별 기업 차원에서 수출 비중 및 주력 수출시장에 따라 당장의 피해

여부가 다르나, 미국의 제재가 이어질 경우 중국산 수요 감소 예상

◦ 피해 예상 기업들은 부품 조달·수출 국가 다원화 및 국산화로 대응할

계획

◦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중심으로 기술이전에 대한 규제 강화, 對美

투자 혜택 감소(심의요건 강화) 등에 대해 우려

◦ 장기화에 대비, 미국 시장을 지키기 위해 대응 자제 분위기도 부상

*미국의 1차 관세부과 이후 中산별단체들의 강경한 단독입장 표명 자제 추세

*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무역전쟁 위험 성토 간담회 개최(7.5) 및 외국

상회와의 연대 대응 분위기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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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 (정부) 일본 정부는 미중 통상분쟁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

으로 아직까지 뚜렷한 정책적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음.

◦ 미중 통상분쟁이 일본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최대 533억엔으로 추정
(다이와종합연구소)

◦ 사태 악화 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인 엔화 수요가 늘어날

경우 엔高 사태 진행에 대한 우려도 존재
*對달러 엔화환율 추이 : 112.7(’17.12월) → 109.2(’18.1월) → 108.8(’18.5월)

□ (업계) 對美 투자 확대로 美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고 있으나, 중국

사업 비중이 큰 기계, 해운업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기계·해운업) 중국 사업 성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계 및

해운업의 주가가 이미 하락 추세

◦ (자동차) 미중 통상분쟁이 자동차 분야 관세부과로 확대될 경우, 일본

자동차 업계 전체 1조엔 규모 피해 예상

◦ (자동차 부품) 미국 생산 공장의 對中 수출품목이 관세부과 품목에

해당되어 우려. 중국 생산 공장의 부품 공급망 변경 검토 중

◦ (반도체 제조장비) 중국의 對美 수입이 낮아지면, 일본기업의 對中

수출 반사이익 기대
*세계 4위인 일본 반도체 업체 도쿄일렉트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

◦ (중국 투자기업) 사무기기(복사기), 산업용 로봇 등 분야에서 對美

수출이 막혀 중국 생산기지 이전 고려 움직임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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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도 및 ASEAN

□ (인도) 중국 이탈 투자 유입 등 단기 반사이익 기대

◦ 인도기업의 매출 71%가 내수에서 창출되는 만큼 인도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지 않아 당장은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

◦ 중국을 대체할 투자처로 인도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

□ (ASEAN) 미국·중국과 모두 GVC를 구축하고 있어 교역에 영향 예상

◦ 원재료·부품을 중국과 미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높아 타격 예상

◦ 미국의 관세를 피하고자 하는 중국기업들의 투자처로서 수혜도 병존

- 중국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외 지역에 생산기지를 하나

더 구축하는 ‘China Plus One’ 전략 확산될 것
*中기업 저장지리 홀딩스社, 말레이시아 포트론 홀딩스 지분 인수(’17년)

◦ (베트남) 투자 증가 호재와 중국의 우회수출 물량 증가 우려 공존

*중국에 진출한 기존 업체의 이탈이 가속화되어 베트남으로 유입될 가능성 있으나,

중국의 對美 수출물량이 유입되면서 베트남 내수시장이 타격을 입을 수 있음.

5  멕시코

□ 對멕시코 투자 및 對美, 對中 수출 호재로 작용 기대

◦ (對美) 멕시코의 주요 對美 수출품목이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기계류

등이며 중국 규제 품목과 중복되는 품목이 많아 對美 수출 증대 예상

*멕시코 전체 수출의 80%, 전체 수입의 50%를 미국에 의존

◦ (對中) 딸기, 크렌베리, 돼지고기 등 對中 수출 증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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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U

□ (정부) 우회수출 방지(단기), WTO 제소(중기), 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진입장벽 완화(장기) 등 추구

◦ 미중 간 통상분쟁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08년 유럽발 금융위기

때와 유사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도 반사 이익 역시 기대

◦ 미국에 대해서는 통상 마찰 해소 노력을, 중국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 기피 기조
*(美) 7월말 EU집행위 방미를 통해 232조 면제국 요청, 보호주의 완화 재설득 예정

*(中) 중국이 EU에 對美 WTO 공동대응 선언문 발표를 제안하였으나 EU 측 거절(7.3)

□ (업계) 업종별로 반사 이익 또는 피해라는 상반된 평가

◦ (對中) 유럽산 농산물, 항공기, 자동차, 기계 등 미국과 경합품목의

對中 수출 기대

- 반면 중국이 통상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유럽에서 미국으로 구매선을

변경할 가능성 및 중국의 對유럽 우회수출을 예의 주시 중
*중국이통상분쟁을해결하기위해항공기발주처를유럽에서미국으로변경할가능성대두

*對유럽 우회수출 증가 우려에 따라 규제 도입 요구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EU집행위는

철강(28개군)에 대해세이프가드조사를개시하였으며 7월중잠정발효할것이라고발표(7.6)

- 섬유류, 자동차 부품, 소비재 기업의 경우 對美 수출이 막힌 중국산

수입물량의 확대가 예상되어 유럽시장 내 경쟁 심화도 우려

◦ (對美) 미국에서 생산하여 중국에 수출되는 유럽산 자동차는

막대한 손실 예상
*美 생산 BMW의 미국 내 투자 및 고용, 對中 수출에 부정적 영향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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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향후 전망

□ 美中 양측의 강경한 태도 고수 입장으로 당분간 공방 유지될 것

◦ (美) 더 큰 규모(5,000억 달러)의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도 언급한 상황
*트럼프, 2000억달러對中수입품목에관세부과유보중, 다음은 3000억달러될것(7.6)

◦ (中) 對美 수입액이 1,304억 달러 규모로 관세 대응여력 부족, 비관세

보복 조치 등 다각도로 미국 압박 조치 예상
*현재도美수입품통관시전수조사로인해통관지연중

*국익을해치지않는범위내에서우회적(인수합병·합작투자승인절차지연) 보복방법적용예상

◦ 양측의 추가 제재 개시될 경우, 투자 및 금융시장 분쟁으로 확산될 전망

□ 美中 양국의 차세대 산업 주도권 경쟁으로 통상분쟁 장기화 불가피

◦ (美) 중간선거(11월)까지 무역 공세 완화하지 않을 것

◦ (中) 무역적자 해소 조치(시장개방)는 수용 가능하나, 차세대 산업

부상 견제 조치(중국제조 2025 산업 보조금 지원, 기술이전 유도 조치)는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

□ 각국 기업들은 미중 통상분쟁 장기화 가능성을 높게 보고 대응책 마련

◦ 당장의 피해 유무를 불문하고 분쟁 장기화 시 미중 수요 자체 위축에

따른 고용 및 수출 감소 등 피해 불가피

◦ 장기화에 대비해 각국 기업들은 생산기지 이전, 공급망 변경, 판매

단가 재검토 등 대응책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 될 전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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